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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Sajeung(死證)” in rHuangjenaegyeong(黃帝內經)』 includes a warning to lead 

to death if it is treated wrongly as well as a definite diagnosis saying that it is 

impossible to care diseases. A disorder condition of the body means that the balance of 

Eum-yang(陰陽) are broken or 0-haeng(五行) doesn't have a good circulation. 

The prediction to progress is very important as much as decision of whether it is 

Sajeung or not because it can be changed by the time of day or night and also by 

changes of the season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lations between Sangsaeng(相生)

and Sanggeuk(相克) of 0-haeng patients' diseases fall into a dangerous condition at the 

time under control. But sometimes it can be a severe illness even they are full of vigor. 

When living and dying has to be determined. it i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inspection. auscultation and olfaction, inquiring and palpation〔望聞問切法〕 . Especially this is 

the key point to study people ’ s face and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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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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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개교5.5주년 기념 학숨진흥특별 
연구지원과제로서 작성되었읍. 연구 과정에서 원래 제 
목 중 ‘死候’를 더욱 의미가 확장된 ‘死證’으로 바꾸었음 
을밝힘. 

現代의 韓醫學은 근대 이전의 韓醫學에 비 

하여 그 엄상적 치료 대상의 뱀위가 줄어들었 

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제도 속에 

서 중심의학으로서의 자리를 현태 서양의학에 

게 넙겨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 죽음을 

맞이하기 작전 중환자의 경우 한의학이 그 때 

부분의 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15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7-4 

실정이다. 

牌짧學의 근간이 되는 『붉帝예經』의 條文들 

을 살펴보면 죽을 병, 즉 死護2)에 다l하여 설 

맹한 부분플이 많은데 이러한 條文들에 대하 

여 고찰해 판으로써 과거 힌의학이 死謂에 대 

히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메루 

어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웅급의학 또는 

차효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엠상 범위를 넓혀가 

기 위해서는 이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본다‘ 
『內經』악 死證에 대한 연구플 통하여 우선 

죽플맹이 가지고 있는 醫합學的 의띠를 음피 

해쏠 수 있을 것이며 死證에 대한 정확한 진 

단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死證에 해당하는 病

짜에는 그 딩시 어떠한 것플이 있었는가를 알 

아볼 수 있다. 

함뽑學에서는 東洋힘學의 영향 하에 질병 

또얀 죽음에 대하여 연젠가는 받아틀여야 할 

필연적인 괴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젓을 

어떻게 잘 판리하는가에 뽑쏟學O성 관심이 모아 

져 있다. 그리고 養生의 잠못과 랜治로 인하 

여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았으며 구체적으 

료 어떠한 證候플이 나타났을 때 위험한 상황 

임을 션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회 뿔聞問 

밍J l띠談 종애서 色과 服을 통하여 병의 예후 

륜 예측하논 것올 말하고 있다 이 러 한 該없~ 

으) 의미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외견상의 

증상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色服으로 神과 

氣콸 관찰하여 l1] 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조 

치하는 것이 뽑떻의 본 임무엠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內經」에 말하는 死證

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우 

2) %뿜 ‘ YE禮이란 死까 또는 死候를 포괄하는 개념으 
도서 ’E싸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徵짜틀 의 uJ하고 死
값이 죽을병의 까狀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어l %끓이 
란 여기에 더하여 죽음에까지 이프게 되는 근본 1없 
때과 機때 빛 쿠체적인 過f무;까지 포괄하는 품의 한 

종류라고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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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폼에 부조화가 생겨서 위중한 상태에 빠지 

는가의 機轉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후에 있 

어서 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때를 陰陽의 盛哀와 五行의 相生 챔克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死證을 구별 

하는 진단법에서 版과 色을 보는 방법의 중요 

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II. 本論

1. 死證의 개념 

‘死證’이 란 ‘死뾰’ 또는 ‘死候’ 등의 개념을 

포팔한다 이 중 ‘死候’는 죽음에끼지 이르는 

病의 徵候를 의미히고 ‘死앞’이란 죽을병의 구 

체적인 ’훈狀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死證’이 

란 여기에 더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근 

본 原因과 )|幾陣 그리고 구채적인 過程까지 포 

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死떻이란 크게 보 

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證의 힌 종류리고 할 

수있다. 

『黃帝예짚』에서 말하는 死證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크게 보면 죽음에끼지 

이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확실하게 죽 

는 상황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히다는 단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확실한 진단 이외에 

만약에 잘못 대처하 였을 때에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냐는 경고의 내용도 있으며 또한 

익식볼명의 {얹死 상태를 死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씀斷에 있어서는 生死를 결정 

할 만큼 중요히고 세멸하며 깊이 감추어져 았 

는 부분까지 찾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았디. 

그리고 色과 服에 있어서 이미 가운이 ”兌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였다 본문에서는 우선 假死 상태의 死

證에 대하여 삼펴보고 이후로 죽음에까지 이 

를 수 있는 위중한 淚愚과 그에 대한 據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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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양廠에 있어서 死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假死 상태의 死證

『內經』에서 말하는 死證 중에서 죽음 직전 

을 의미하거나 실제로 죽은 것으로 단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단지 의식 

을 잃은 상태 즉 假死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靈樞·九鍵十二原、』에서는 假

死 상태를 陰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凡將l폐織, !와先談·JllR. ~JI,청ξ흉1易 ,lPTι~~음에!... 

五藏i;氣, E.$짧.內, 1퍼JfJ觸春, ffi...賽共外, 홍 

謂훗쩍, 좋i정,와死, 其死갱」靜, 治ξ春, 執Lffi...其

氣, 껴it)f찮與應 i슴츠春, *따ffi...其슛L. 取R夜與應. 五

藏ξ氣, E.$합생}, 1퍼l폐鐵휴, 反賽其찌 , 是謂

핵淑, 핵댔J!IJ,와死‘’ 共死.-1!!..짧, f슴ξ春, ffi....取맥 

末刺ξ, 훔中1퍼不송에精빠, 좋中1쩌송헤왔氣. 

精~J!IJ病益甚ITTJ딴, 致술LJ!IJ生X월擺꺼흉. (짧樞·九 

職十二j종) 

五購의 기운이 이미 안에서 끊어져 있는데 

誠을 시술한 사람이 반대로 그 밖을 實하게 

하면 이를 일러 거듭 기운을 메마르게 하였다 

말하니 반드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고 그 

양태가 고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死라는 것은 실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의식불명 상태 즉, 假死 상 

태를 말한다 반대로 五藏의 기운이 이미 밖 

에서 끊어져 있는데 반대로 그 안을 실하게 

하면 이것을 述!欣이라 하니 반드시 의식을 잃 

어 쓰러지게 되고 그 양태가 움직염이 많다고 

하였다. 안으로 陰氣가 哀喝하여 쓰러질 때는 

움직임이 고요하고 안에 기운이 실할 때 더욱 

기운을 뭉치게 하면 그것이 위로 치솟아 廠

證3) 이 되어 비록 의식을 앓고 있지만 봄을 많 

3) 廠證이란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만 모여서 四放는 싸늘해지고 정선을 잃으며 내부에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死라 

는 표현이 가지는 의마는 실제로 죽는다는 것 

이 아니라 의식불명으로 쓰라져서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素問·짧痛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寒氣客차五藏, 맺ti화上빠, l홍氣i청, I용氣未λ, *£ 
쭈然痛死不9;11λ, 쫓L復反체生훗.(素問·짧痛짧) 

寒氣가 五觸까지 침입하면 廠氣가 거슬러 

올라 위로 넘쳐서 陰氣는 매마르고 陽氣는 아 

직 회복되지 못하게 되니4) 갑자기 아픔을 느 

끼면서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나 기운 

이 회복되면 다시 깨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차가운 廠氣가 上魚로 올라와서 心의 陽氣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여 갑자기 아파서 쓰러 

지는 것을 딛조한다. 기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아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말로 치명적인 상 

태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불명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이와 같이 廠證이 일어나는 과정에 

서 의식불명인 死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素問·調經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故氣井.fl!J無k,k井Jjlj無氣, 今k與*L*~ 失, *£ 
f월虛,훨. *용ξ與쳤께&供輸차經, k與*L#J!'U월 

賽,휩, JfILj_;與氣井*차上체鳥大淑, 맺tJ!'J暴死, 

꿇L復ffi...쩨生, 不ffi...J!']9E‘. (素問·調經論)

般證이 심한 경우, 즉 大般이 오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기운이 다시 회복되 

면 살아나고 회복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였 

다. 廠證은 일반적으로 폼의 체간 쪽으로 기 

운이 쏠리는 기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 

기서는 더욱 증상이 심해져서 오히려 가운이 

는 오히려 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병을 말한다. 

4) 『靈樞·通天』에서는 “太陽之A, 多陽而少빨, 必짧調之, 
無脫其陰而鴻其陽, 陽重脫者, 易狂, |쏠|陽皆脫者, 暴死
不知A也.”라 하여 陰氣와 陽氣가 모두 뼈하면 暴死

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이 때의 暴死도 假死 상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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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모이다가 다시 위로 치솟아 올라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5). “!缺N1J暴死”의 ‘死’

字는 假死 상태를 말하고 뒤에 “不反則死”의 

‘死’字는 설제로 죽는다는 표현이다 이상의 

條文틀을 살펴보면 죽는다는 死의 표현은 실 

제쿄 죽음의 상태에 도달힌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즉,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假死 상태틀 말함을 알 

수 있다 

2) 重證

우리 봄에서 질병의 상태플 陰陽의 조화가 

깨지거나 五行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오래 

지속되어 깊은 병이 되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음을 예고하게 된다 또한 五行의 相克으로 

병이 진행되어 취약한 藏1빠가 손상을 받거나 

醫빠의 잘못으로 誤治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1) |陰陽 調和 이상으로 인한 死證

우리 봄의 |윌陽 활동에 不듭l해和가 생겨 심해 

지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찮 

陽의 기운이 각각 지나치게 盛해져서 상대의 

氣플 억제하거나, l쏠l場이 모두 함께 哀弱해지 

거나 또는 陰陽이 서로 뒤섞여서 본래의 특성 

을 잃어 버렸을 경우에 이와 같은 위중한 상 

태에 빠지게 된다. 우선 陽勝과 陰勝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 예후는 어 

떠한가 살펴보자. 

帝티, 法|쌓陽奈何. ψ£{다티, |몇勝Jl']身熱, R쫓원!?.rf). 

5) 『素問·刺빼』에서 “J]f샘者, 令A~:l:fffe然太息, 其狀若
lit者, 刺足欣陰兒血”라 히여 역시 假死 상태를 표현 
하고 있다‘ 이 때에는 밤氣가 짧結되어 發散되지 못 
하여 정선을 잃은 것으로 배經의 鴻血하여 소통시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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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쩌藏f월.Z1t~깨, it不出1퍼熱, 경홉乾fJ.1휠處8흥j훨, 

死, jj~?{..不能흥. I쌓勝Jl']身寒;f出, 」.常i좁’數↑ 

1퍼寒’ 寒R’l淑, 껴핏Jl'ln흥滿, 死, 能夏不能;.- Jl:i:.I용 

陽홍勝ξ變, 까휠ξ形能서!....(素問 ·I쌓陽應象大論) 

陽이 勝하면 봄에 熱이 많이 나서 오히려 

피부가 닫히니 숨을 헐떡이며 몸을 상하로 움 

직이고 땀이 나지 않아 발산이 안되어 다시 

熱이 오르게 되어 치아가 마르고 마음이 답답 

하고 배가 그득해지니 결국 죽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陰이 勝하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식은 

땀이 나는데 자주 떨리면서 춤다가 m됨登이 오 

고 歐證 상태에서 배가 그득해지면 죽는다고 

하였다6).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陰陽의 盛

함을 억제하는 계절에는 오히려 병이 나아지 

지만 반대로 기운을 더욱 盛하게 하는 계절에 

는 병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陰陽이 

서로 갈마들어 勝하는 變故에서 病의 형태라 

고하였다. 

『靈樞·fl따度篇』에서는 關格의 병증을 |쏠盛과 

陽盛으로 섣명하면서 陰陽이 모두 盛해진 경 

우이I]+:· 服↑엄이 ?]이니 수벙펀 디허지 못허.:JI. 

죽게 된다고 하였다. 

l쫓氣太盛 헤陽氣不能榮샌」 故티關 l몇氣太盛 

Jl'] I쌓참빼能榮-I!!.., 故티格. l양陽供盛, 不4풍相榮, 

故티뼈格. ~M용春, 不得盡期1퍼死j샌L (!YR度)

l쓸氣가 크게 盛하여 陽氣가 능히 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일러 內關이라 하고 반대로 陽氣

가 크게 盛하여 陰氣가 능히 피어나지 못하는 

것을 外格이라 하니 이 경우에 陰陽이 함께 

盛하여 서로 기운이 피어나지 못하게 되면 關

格이 동시에 얼어나서 결국 원래의 期|恨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關格이라 위 

아래가 모두 막혀서 소통이 안되는 것으로 우 

6) 『素問玉版論몇』에서 “土행述, 下寫從, 女子右寫述,
左i월從‘ 명子左뭘j핀, 右헬從. 易重陽死, 필陰死.”라 하 
여 l쓸陽이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元盛해졌을 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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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봄의 |場連動과 I쏠運動이 모두 제태로 열어 

나지 못하는 결과이다7). 

I쏠陽이 각각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또한 陰陽交라 

하는데 重病에 해당한다. 『素問·評熱病論』에서 

는 다음파 같이 섣명하였다. 

송웅帝問티, 有病溫흉, lt出휩니흉熱, i1i-,服&흉%홍不 

j월lt흉, ~-응不能食, 카획」g)훨1.Y. &£↑따對티, 病名

I쫓陽交, 交흉91:.샌」. 帝티, 願뼈共說. d호伯티, λ 

所f~itt輝, 뺨生져많L’ 鎭生차精. IH~氣交용놓 

차숍쩌 rnH-풍;f청t, 풍~흥pili-,精勝펀」‘ 精勝헤합能 

*ili-,不復熱. 復熱春~~숲l-lt, lt春精좋L셔!.., 今it

업 i1i-,뼈L復熱흉, j융쩌勝샌」, 不能食者, 精훨f후엔」, 

病!퍼짧흉 其흉"f 3:..1퍼f폈센. 1L夫熱짧티 lt出

1퍼腦尙짧盛春死'· 今腦不與if~ij應, ill:.不勝其病

샌•, 其死,aJ:J용. 흉흥春윷夫‘힐, 夫i志황死‘. 今Jt三

死‘, 不Jt-生, 흉흉愈<Jl- 死,서!... (素問·評熱病짧) 

위에서 陰陽여 모두 盛하여 서로 耶氣로 작 

용하면 결국 陰陽이 모두 피어나지 못하여 것E 

證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陰陽이 모두 

脫하여 안팎의 기운이 모두 없어진 경우에 위 

급한 병에 빠지게 된다. 

太陽ξλ, 多陽i1i-, '.}'!짤, ’와譯網z, 無JJJt其|쌓, 

ili-,i형共陽, n;]슐脫春, 易狂, l쫓陽뿜脫春, 暴死l

不~λ셔!... (靈樞·週£〕

『靈樞·通天篇』에서는 陰이 이 u] 脫한 상태 

에서 |場을 다시 演하여 脫하게 만들면 狂徒이 

나마나니 이와 같이 陰陽이 모두 脫하면 갑자 

기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마. 

陰陽의 表養가 모두 뱅이 난 것에 대하여 『靈

7) 『’싫樞·終始』에서 “A迎與太j쏠服口맺盛四倍以上, 命R
關格, g없용者, 與之短期.”라 하예 |場氣와 陰氣가 모두 

盛하여 A迎服과 τt口服이 함께 盛하게 뛰는 것이 
關格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 

였다.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樞·九織十二原』에서논 五職과 經絡으로 나누 

어서 표현하고 있다. 

夫힘ξ4로願웬」, ~‘줬경보上, ?짧氣4호'f. f훔氣;(£_下, 

꿇織I협/J!RJl']~氣,ti:\, 職中/l!RJl•H짧氣‘出 , 鍵太深

則뼈쫓L-R沈꺼휠益. 꿇티, Bi..떠 鎬~. 용;f;ff'.lf處, 

病용휴f./fj눔, 용不同꺼%, 용¥;1.任其짜효, i핫영r~ 

虛. *융不足i7ii효휴餘 f웅응용甚꺼화 꺼화益甚取五K짜 

흉死 •. 取三‘服흉·It흐, 짧際春?E., 짧l용春狂, *&홍 

畢홍. 刺ξi7ii옳不.f., 찢학問其數. 刺ξ1퍼氣호, 

7]옳z.n復짧. 鐵용有所효, 各不폐形, 용任 

其所, f월刺ξ횟. 참.f_ili-,휴찾t, 갖£ξ겹, 쏠風‘ξ 

•k.휠, fl}]乎쏠Jt흉£, 刺ξi홉畢용. (짧樞·九敏 

十二二j휠} 

즉, 五服이 나타나면 五爛이 병든 것으로 

대부의 陰氣가 脫한 것이고 三服이 나타내면 

외부 三陽의 기운이 脫한 것이다‘ 五藏六뼈는 

속에 위치하여 陰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五

購이 중심에 있어 精氣를 갈무리하여 우리 몸 

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체표에서는 十二經

服이 었어서 氣血이 밖으로 나와 그를 쫓아 

순환을 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즉, 陰陽의 기 

운을 五購의 精氣 즉 I월氣와 體表의 陽氣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五職의 精

氣가 모두 脫하면 쓰러져 의식을 앓고 체표의 

陽氣가 脫하면 흩어져서 狂在이 냐타나게 된 

마. 購服와 *또*용 또는 榮氣와 衛氣 등 陰|場이 

모두 병들어서 死證에 이르는 경우를 「素問·

熱論」과 『素問·遊調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도l쌓三陽, 죠鐵승府, ￥앙훗病, 榮衛不行, 죠藏 

不通, J!iJ 死.쭉.(素問·熱짧) 

帝타, λξ며응f春, 雖~*爾, 狼尙응f건!.., A웅調f可 

%용. ψ£伯티, 榮氣虛, 4합氣흉샌 .. 榮氣虛J!iJ 不{二,

衛氣」훌체不l제 , 榮4함4탓虛, 則不{二1L不}폐 . ~1tll 

ti샌!... /、身與志不~ij휴, 티死.(素問 ·l화鋼짧) 

「熱論」에서는 三陰三陽 經絡과 .EJ藏六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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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병을 받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三陰三陽

의 氣는 밖을 個行하므로 陽氣로 볼 수 있고 

五|熾六l빠의 氣는 內部에서 순환하므로 陰氣로 

볼 수 있다 이렇게 陰陽의 氣가 모두 병들었 

을 경우에 榮衛가 흐르지 않고 五職의 五行

쩌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죽게 된다 

는 것이다 

「述調論」에서는 榮氣가 虛하면 不仁이 생기 

고 衛氣기 虛하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榮術기 함께 허해진다면 不仁과 팔다리 

플 쓰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렇 

게 우리 판과 의지가 따로 분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다는 것이다‘ 우리 봄의 形體를 

|찮으로 보고 情셰r~意志、를 陽·으로 본다면 이 경 

우에도 陰陽이 모두 벙들어서 죽음에 이든다 

고 할 수 있다. 

(2) 쿄l熾病 

위애서 |쏠陽 表뿔가 병들어 死證이 오는 것 

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내부의 陰氣가 병들었 

을 경우에 死기 된다고 하였디. 야기서 않氣 

란 바로 五|熾의 精氣를 말한다. 五藏의 精氣

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위치하여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해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러한 五|熾에까지 병이 들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병이 미쳐서 상태 

가 위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素問·三部九候論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五藏E」敗, 其~·.-'쇼£, fc .. :Jb死용.(素問 三웹7L 

候짧) 

五l熾의 精氣가 이미 敗하면 밖으로 그 色이 

반드시 일찍 죽을 色으로 나타나니 이라면 반 

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五))藏의 상태가 얼굴의 

~으로 그대로 드려나므로 이 때에는 望쓸을 

통하여 死候를 살펴게 된다. 또한 『素問·服要

精쐐論』에서는 五|願이 우리 꼼의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外部의 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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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를 강하게 만들어 역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五藏春, 中강;守에!... 中盛藏滿, 창.~용傷恐者, 聲

것n從훗中콩, 풍中氣ξi확、져L 1등 1퍼微, 終티 깨復 

등春, .iJ:t짧장썩」 衣彼不敬, 등語홈훨, 不환親 

球春, .iJ:t;f뿌a}]ξ짧L셔!... 쌓j옳不藏春, 是門戶不要

春, 7κ*-不止春, 풍勝Mt不藏샌'· 4풍守春生, 失
守春死. 夫五藏휴, 身;ζ끓서!.., 효형春精a}]ξ府, 

頭f생視深, 精;F어將짧훗. 背春R혜中ξ府, 背db펴 

隨, 꺼놓꺼흉塊훗. R찢春賢i;짜, 轉搖不能, 뽑꺼흉應 

홍. fl春節츠府, 屆14'不能, 行Jli]樓附, mi꺼흉應 

용, 합春體ξ府, 不能久ii.' 1-tJl’l振掉, 骨將應
옷 4풍꿇Jll] 生, 失꿇뒀1j 死.(素問. !DR훗精微論) 

五)織의 精氣는 안에 위치히여 우리 봄의 생 

멍활동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항상성을 지키고 

또한 외부로부터 ~II氣가 침엽하여 들어올 띠1 

에도 精氣를 발휘하여 칸11氣를 몰아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RIK要精微論」에서 五

H藏은 가운데에 지키는 것으로서 이 지킴을 얻 

은 자는 샅고 지컨을 잃은 지-는 죽는다고 힌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신체는 외부에 위치하고 

여기에는 經絡이 있어서 氣血이 순행하고 있 

는데 역시 五願의 精氣가 충실할 때에는 節骨

~IL肉의 形體도 제대로 자양을 받아서 튼튼해 

지니 아것을 강하다고 표현하였다. 선체에 있 

어서 강함을 얻으면 살고 강함을 잃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당장 쓰 

러져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精氣가 약해져서 쉽게 노화가 일어나 

고 칠병이 발생하여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것 

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五購의 중요성이 『內經』에서 자 

주 강조되고 있는데 死證 이와의 다른 일반 

病在이 있을 경우에도 만약 五藏까지 그 쩌氣 

가 침입하였다면 역시 死證이 나타날 수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傳在과 熾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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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티, 痛, 其R훈춰死春, 회t~홍久春, 或易E春, 其

f可*£서!...~伯티‘ 共λ藏春死•, 其짧連觸骨mi春 

짱久, 其짧Jtj형 mi春易 e... (素問·痛論)
ti癡H황. 寒氣1t.}월熱 熱勝감1J爛 l쳐 l치짧Jll)j청體 

8앓不i험당1J爛觸 r ~爛Jl'J1옳骨, 骨4흉헤體消, 不當

骨空, 不得*鴻, .mq-.J;空虛, 쩨觸骨R凡쩌不*a榮, 

經찌~Jlt;園, 薰차Ji藏‘’ 藏傷故死.홍. (흉樞‘擺?효) 

같은 揮뾰이라 하더라도 病쩌가 購까지 들 

어간 경우에는 죽고 節骨 간에 머물렀을 때는 

病이 오래 가며 단지 皮盧 간에 머물렀을 때 

는 쉽게 낫는다고 하였다. 癡꺼호의 경우에도 

節骨聊肉이 모두 살아나지 못하여 ~,ll얘辰이 상 

하여 氣血이 흩어지고 五爛까지 薰泰된 경우 

에는 죽는다고 하였다 우리 몸에서 五職이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五購까지 病야 들면 죽음에까지 이 

므논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相克所傳

병이 위중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五行의 

相克 관계로 병이 전해질 때이다. 相克 관계 

에서 克함을 받는 購剛는 원래 자선이 취 약한 

부분으로 당K氣가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이므로 

病이 더욱 윈중해지는 것이다. 

오i藏쫓좋i차共i'Jf !:효, ↑흉ξ셨其所勝, 氣총차其 

所生, 死‘차其i'Jf不勝 %최ξlL死‘’ l파先↑홍行, .i. 
其所不勝, 病J3 死. 比등쫓L킹확行셔!.., !i死. nt 

훗氣섰·~. 傳츠차牌, 氣f상차뽑, .i.JJ;fi쩌死 .. ·~ 

훗氣차牌, 傳ξ셨빼, 꿇L~왕차nt. 3응賢rn7死. 牌

훗氣썼)J;j;, 傳ξ차賢, 氣용차·~ . .i.nt쩌死‘ )J;j; 

훗氣차賢, 傳츠차JJt' 술L쌓차8흉, 홍,;mi死‘ 뽑 
풍힘차JJt, 傳츠차,이, 술L총차핸, 줄牌,퍼死“ .ilt. 

합i팍7t샌」. 一 티 -夜五分ξ, 比所v;i,,!; 死J生ξ

푸흉서!... (玉機훌짧論) 

자신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바 즉 자신을 

원래 克하는 購R府가 주관하는 시기에 이르러 

죽게 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府은 뼈가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주관하는 때에 이르러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 

고 이것을 氣의 連行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鐵의 가운이 盛할 때에는 자선이 克하는 

쪽으로 병이 옮겨 가거나 혹은 병을 가중시켜 

서 위중한 상태를 만들게 된다8) ‘ 

진단에 았어서도 服과 色을 버l교해 볼 때 

서로 相克인 관계의 色服아 나타나면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靈樞·쩌氣藏府病形』의 

내용이다 

윷흉샘우티, 願E휴뼈ξ. ψ'111따答티, 현」춤春, 其服꿇 

션!... ;}j;져흉 r 共JlJR행fι. 養春, 共Jl*-代샌. f칙흉, 共

Jl!Rk.. 黑春, 其Rm.끼~. Jl其色1퍼不得其Rm.. 反?풍 

共相勝ξ腦, 쩨死옷, 4풍其#l生ξJlJR' 其病 e.,

홍. (靈樞·웹氣藏府꺼획形) 

色과 服을 서로 合參하여 보아야 하는데 만 

약 色 맞지 않는 服이 나타날 경우 서로 相克

인 mK이 나타나면 죽고 서로 生하는 服이 냐 

타나면 그 뱅이 낫는다고 하였다9). 

(4) 誤治로 인한 악화 

醫師의 치료 잘못으로 인하여 病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素問‘刺禁論』에서는 

刺誠을 잘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 

명하였다. 주로 큰 血服을 잘못 刺械하여 出

血이 많아 죽게 된다고 하였다. 

刺펴f上, if大服, k.tl:1 不止, ?E‘· 써뼈, if~짧職, 

不후흉흘‘ 刺頭中腦戶 , λ腦..'i?E.. 刺꿈下中服 

8) 『素門·玉機률藏論』에서도 “黃帝日, 五藏相通, 移皆有
次; 五藏有病DIJ정4훨其Ji.IT勝 不治, 法르月若六月, 若르 
H若六터, 傳교litilif'/jf;/[, 옮JI벼f펴其所Hi之;4;‘ l&El, 씨 
fj~~중;홉, 知病從來. 別於l쓸者, 知死生之양ij, 言9'11至其所‘

困而死.”라 하여 所勝의 相克 관계로 病이 {행하연 죽 
게 완다고하였다 

9) 『素門‘平A氣象論』에서 “llf見康辛死, 心見王쫓死? )패 
見甲Z;死, ”며見며丁死, ’뽑見옳己死, 是f월힐藏見, 皆
死”라 五輝의 흘藏服。1 각각 자신을 勝하는 E辰에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五行의 相
克 관계로 병이 나타나면 죽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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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i웰 Jn.出不i;월4홉. 刺足下布絡中llffe.. #不 ti:: 

f월H활. 刺었I‘中大에&, --λ11、’ mt 현」. 刺쫓L1함o/llffe. . 
.mz.不出, X훨n홍짧↑홍. 刺짝閒 o/觸, t훨f흉. 刺~L上

o/{L;,흉, X훨R훌tR짧. 써缺효대7p에 1월, 숲i빠, 令/ι

~:If.갖bi. 刺훈,떠R흉pq f칩쩌n휠. 無刺大멍쭈, 令j、氣

뼈L. 훨써大쳤, 4--.끼、참i헌. 월학刺大勞λ, 魚刺新

짧λ, 흉학써大機λ, 책폭체}ζi정λ, 無刺大驚λ.

刺!쌓mt 대1大服, Jn.ti:: 不止, ?t. 刺客초λ內 F접中 

腦, 쩌內째, 옳첼. t.1Jfl體出滾, 흉짧 刺寶太%송 

llffe.. ti::Ja.多 , 호?t. t.1JJt.少I몇服, 좋虛 ti:: .mz.. 행꿈 

짧l'/.응, 刺應 tf f섭中빼1 t월•:lf.i효1Cp,힘. 刺JJt中內

[13. 형i歸ξ X훨i;不屆{후. 훼 I쫓股下三τf內 l랩, 

令λi훌懶, 쩨據下職問찌 l랩, 令λit. 刺.、R흉中 

R총IJJI:., 淑出, 감안λ少R흉滿. 刺R움R융찌댐, 흙R훌. 刺

E동上l협骨中服, f월째, 채흡, 刺~ro~r 中, 浚出, 不

?풍屆↑후.(素問,刺禁論) 

발등의 大M을 刺滅하였을 때 出血이 그치 

지 않아 죽으며, 얼굴의 j留짜을 刺織하였을 

때는 눈이 멜거나 腦를 손상하여 바로 죽는다 

고 하였다 또힌, 사라구니 종 代M을 자침하 

였블 tell 이l도 줍혈이 그처지 않oJ- 즉으며 펀으1 

λ;|앓)J없을 자침하여 출혈。l 많아도 곰 죽는다 

고 하였다‘ 앞서 삼펴보았년 r九鍵十二原」의 

내용에서도 잘못 침을 사용하여 죽게 되는 경 

우플 볼 수 있었다10). 

3) 죽음에 이르는 특정 病在

일반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여 i:'.1 病在 중 특 

히 예후기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素問·玉機휩熾論』에서는 五虛死와 五實·死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숭숭帝티, 숭뼈虛賽l'/.iP-.死i生, 願1itl共情. ψ£↑용타, 

Ji_쩡Pt. 五虛死“ 帝티, 願lllJJi.賽포L.;;활- ψ£↑하타, 

Jl(i<.盛, Jt熱, 題服, 치『後不i쩍, 댐쯤, i.1:1:.調죠賽‘ 

10) 염에서 U랬樞·九織 |-二Jjj(』에서 짧Srli가 잘옷 치료하 
여 陰싸덩이 {),펴盛하여 i갑觸이나 j펴W.f.이 되었을 경우에 
판는다고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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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細, Jt寒, 숭l'.Y', 빠利폐後, -tti쌓不λ, 」£謂五

虛. 帝티, 其g훈有生春何fι u호伯티, 짧弼λ명, 

빡i主止, 則虛春?줌, 身;n폼後利, 탔1賽春)f;. i.1:1:. 

其候싹. (素問 ·Ji機훌藏짧) 

1i實과 五虛는 모두 위중한 상태인더l 孤이 

盛하거나 피부에 熱이 있거나 매가 부르거내 

대소변여 통하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매리가 흐려지는 것들을 다섯 가지 實在이라 

하였고 반대로 服이 가늘거나 피부가 차갑거 

내 기운이 없거나 j世鴻와 遺~가 있거나 음식 

을 먹지 못하는 것을 다섯 가지 虛振이라 하 

였다 虛!lE의 경우 죽올 맥을 수 있고 설사를 

그치면 살아나고 實在의 경우 땀을 낸 후 대 

변이 통하띤 살아1난대고 하였다. 

『素問·|쏠陽7.!IJ論』에서는 死陰과 生陽의 병증 

에 대하여 말하었는데 모두 死證에 해당한다. 

l쌓爭차찌 , 陽*용차外, iil\W未藏, R되i현i7i:i起, 웰 

딩1j薰8팎 使λP쩌嗚. J쌓i;所生, ft>本티ft>. 풍ii 

댐j與때, |몇氣破散, %쏟참J])캠 T느 ;후체剛柔不;fii. 

經술L.7]總 ~I쌓츠屬 , 不過三티 m'i~. 生l용ξ屬 , 

不過찍 티 I퍼死. 혜調生I뽕死·'쌓者, JJt.:Z.·~. 調z

生l傷. •\J츠빼, 調ξ死l찢 쩨ξ賢, 調i;좋많. 賢

i;牌, 調i;앓l횟, 死l不治. (素問 ·I쫓I陽別짧) 

여기서 生陽死陰이란 률氣가 끊어져 가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따心|얘뽑牌의 순서로 

병이 심해지게 된다. 生陽이란 따의 藏氣가 

먼저 끊어자고 이어서 心의 藏氣가 끊어지는 

것이고 死陰이란 心익 藏氣가 끊어지고서 뻐 

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한 뽑의 1품氣가 끊어 

져서 牌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I쩔氣.가 고립되 

는 싸|쏠이라 하여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였대. 

2. 死證의 예후 

談斷上 死품의 판정 못지않게 언재 위급하 

게 되는가 하는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주로 예후는 시간외 흐름에 따라서 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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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가깝게는 하루의 畵夜어l 따라서, 멀리 

는 1년 중 四季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또한 相生 相克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克하는 시간에 가장 위급해 지므로 그에 따라 

예후를 결정하게 된다. 여l를 들어 「三部九候

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과 같다. 

‘~lld\:.9<11*않&, 然後9'11病!DR, 훌藏WRJl春, 勝死­

-£太陽쫓L純윷t, 共Jt不可,mf후, %,싸載~- 帝티, 

~r쫓홍陽奈4한. ψil1다티 , IL候책&, 합i:t納縣*£ 

春흙!쌓, .i.~. 웅•ifqt半死 •. 盛緣P힘數春흉陽, 

초홍, -thJ. El 中死'· 윷故寒熱꺼힐春, yJ. 4'-므死. 

熱예1及熱病春, ;-J. 티中死 •. 病風春, κl 티갖 ?f.. 

病*春, ;-J.夜半死,. 共.Jl)R 'Fit홍↑E數↑;i뿔↑=~동春, 

티 乘1Z>l季死. 形~E;脫, 九{홍종율챔, .옳?f.. 七쩡 

흉흉Jt.' Jt」候합從春不死 •. i'}f등不쩌春, 風‘氣ξ病,

J.l經月ξ病, 似七該ξ꺼획, r7Q非샌」, *£흥不~‘· 

若有七쓸i;病, 其JJIM핫꺼;敗흉, ?f.용, !와、짧n歲행. 

,와경~M其i'!fM;病, 與今ξ꺼If~病, r7Q後各-Gnt홈 

其!YR, 겐R其經絡j浮沈, 以上下i효從4월츠, 其.Jl)R흉 

春不꺼획, 其.Jl)R進春病, !YR不?主꺼t春, 死, Jtj홉흉 

흉, 死•. (素問·三部九候짧) 

服。1 沈細하여 陰에 속하는 병일 경우에는 

겨울에 주로 섬해지고 하루 중에는 한밤중에 

죽게 되며, 9없이 盛하고 헐떡이면서 빨리 뛰 

어 陽에 속하는 병일 경우에는 여름과 한낮에 

심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寒熱病은 아침 새벽 

에 위험해지며 風病은 저녁 무렵에 위험해진 

다고하였다 

(1) 陰陽(畵夜, 四時)

陰이 성할 때에는 여름에는 견딜 수 있으나 

겨울이 되었을 때는 陰은 더욱 승하고 陽氣가 

약해지므로 위급하게 된다. 陽이 성활 경우에 

는 오히려 겨울에는 견딜 수 었으내 여름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위급해진다11)_ 1년 四季

11) 『素問,끓陽應象大論J에서 “帝El, 法陰陽챔I피 뼈伯 
B, F융勝則身熱” f따理閒, n밟麗껴之{Jt:j.띠, rf不出而熱,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節을 보야도 陰|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陰氣와 陽氣도 번갈아 성쇠를 거듭한마. 『素

問·服要精微論」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윷-ti~줄im十五티, 陽종t微上, I쫓청微下. 홍쪼 

띤十죠티 , l찢왔微上, 陽흉微下 I쫓陽휴8훈, 與없& 

鳥期, 散쩌相失, 9;11!lJR所71'-, 分i;최期, -ti9'11死,g훈‘ 

微妙짧&, 不-;;_r不察, 察£;有紀, 從l용陽뼈, *&ξ 

有經, 從五行生, 生ξ1i"J홍, WJH훈채효, ?힘鴻o/J 失, 

與*JMr:r-, 待一ξ情, l'X9ir:r死生.(素問·服쫓精 

微짧) 

장至와 夏至 전후의 四十五B은 각각 陽氣

가 소생하고 陰氣가 소생하는 때로서 이에 따 

라서 우리 붐의 陰陽 변화도 일어나므로 이러 

한 기간을 잘 살펴면 죽는 시기륭 알 수 있다 

고하였다. 

(2) 相克에 따른 예후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자신을 克하는 

시기에 병이 가장 위태로워지게 된다. 또한 

자신이 주로 用事를 하는 시기에도 병이 심해 

질 수 있마. 『素問·藏氣法時論』에서 H病에 해 

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동4호/lt, 愈차흥, 夏不愈1 훌용셨쩌;, 秋不死‘ **셨 .’ 웰차春, 禁합風. /lt病격용, 愈4호P'iT, P'JT不
愈, IJ11차f총추, j총辛不死., #차.£.찢, 웰차'P ζ, 

ff病春, 4'-묘慧, 下8힘흙, 夜半靜. /lf 1ik.散, 急?옳 

후rJ.散ξ, m후채츠, 짧i협ξ.(素問·藏氣f총8휩삶) 

~f이 뱅들먼 여름에는 조금 나아지다가 가 

을에 섬해져서 죽을 수 있고12) 겨울에는 그대 

로 유지되다가 다시 봄에 병이 다시 일어난다 

흉힘乾以煩免R용j햄, 死, 能것不能夏 陰勝則身寒If出, 身

常해, 數1果而寒, 寒則廠, 껴%則願滿, 死, 能夏不能~­
此陰陽更勝之變, 病之形能也”라 하였다. 

12) 『靈樞·本神』에서 “llf悲哀動中, 則{흉짧 塊傷則狂忘
不精 不**則不正, 當A~용縮而철lt)jjj, 兩)jlJj骨不짧, 毛↑후 
色天, 死於秋‘”라 하여 맑의 精氣가 손상되었올 때 
자선을 克하는 계절인 가을에 죽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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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특히 봄에는 자신과 같은 木氣를 

받는 시기이지만 이때 ET이 주관하여 ffl事·를 

하므또 오히려 힘들어잘 수 었대는 것이다. 

1lt熱病者, ‘l、使先黃, R흥?휩찢~‘身熱, 熱爭, Jl,J 
:fl.등.&.驚, !!11~흙痛, 훈)tJ!;홍, 不得횟IR, f용추흙, 

'flι大J't, of.ti학,!!•J,i;용추死" 刺足戰l쫓.、陽, 共i판 

잉•J頭痛합 윷, R쉽If.항頭연」,(素問·刺熱論) 

T~쉴h멈‘ ~ilj熟ftifi'J 어l 서도 a二;f~:病J죄는 E환辛에, 심 

해저서 죽을 수 있지만 오히 꽉 Et'G에도 섬해 

~1 서 땀을 많이 흘린내고 콰었다 '¥Z니크어1는 

木氣7] 주펜하논 따 C·j 므로 판이 用事하지만 

오히려 일올 많o] 하므로 힘들어짙 수 았다논 

것이 ι}. 

(3) 期R

죽는 날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 

와 같이 자신을 克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날어1 

위급해지며 또한 다음과 같이 나타냐는 경우 

도있다 

凡**흉)]JRξ藏)]JR경*, JJt호縣總J쏠, 十λ티 死, •\.> 

쭉戀總, 꺼LIHE. 쩨호戀總1 十二티死- 활至應‘ 

絡, 七리死. 牌호縣絡, 맥티死.(索問 ·I쫓陽져•)짧) 

위의 『素問·陰陽~IJ論』에서는 !lf心은 l場에 

속하고 l품nm는 陰에 속하여 따과 心은 그 수 

가- 9를 기본으로 한 젓이고 뽑과 뼈는 그 수 

가 6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짜는 그 수가 5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 『素問·該要經終論

』에서도 뇨熾病에 대하여 죽는 날짜를 설명하 

고 있다. 

凡刺꺼훼H흥春· ’와避五藏. <f,;흉, X윷~-it牌春, 

.E. 리死. 中뽑春, 七티死. 中빼春, 죠티%‘ if 휘 

옳t. 합X청4옳中, 其9최짧愈, 不過-歲싸死. '*~避

五藏春, 9'11.f확從센J fir謂從흉, 뭘與牌賢i;處, 

不*σ;용ffi._iζ 刺R청者, ‘와↓깅A布懶흉깅;, J}.jft월L;i션 

上刺, 刺ξ不愈, 復刺. 刺鐵·와爾, 刺n훨#앓없,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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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lj 꺼搖, ilt刺ξi월싹」. 〔素問·談쫓經終송앓) 

한편 「素問·띠lj禁論』과 『素問·四時써進從論』 

에서는 잘못 쩨鋼을 하였을 때 五爛이 상하게 

되고 이띠} 死證이 되어 죽게 되는 날짜에 대 

하여 언급하고 있다 

刺녁~.-:... -티死 共횟@£횟까뚫‘ ,f.1] 대1꺼f 오i티死 其

動쩌語. 刺 if 賢, f; 리쩌, 其動채뺏. 刺 if !J;j>, 三

티 표 쓸총#흙썼. ,f.J>f11후 +a~. 월행흉흉. ,f.J 

中廳, -티半JI'.,. 其動흉?덜.〔素問·껴l쩔뚫) 

검암타 , 홈, 쩌1J.E..짧, 中•\,'- 日%, 其행흉탤‘’ ""'rJt 
죠 리 死, 共動馬응홈 ""''체三 EHt, 其動월쳤 <f 
뽑낫τ a 死'• 其動흉V좋3:. if牌十 티 死, 其옳밴f월휴‘ 

刺{흉λ죠藏‘와死 其動헤↑ξ其藏j;所變候, *σ 

其잦E샌>. {素問 ·11!'16훈刺i확從짧) 

3. 該斷上의 死證

生死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望聞問切 四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色과 服을 살 

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선 色과 服。1

합치되는기들 보며 뼈이l 있어서는 합滅JJ떠, A. 

;댄服1 三部九候 등의 변화를 보아 死生을 결 

정하게 된다‘ 

(1) 決死生

死生을 결단하는 진단법으로 주로 服과 色

을 보고 였다. 服은 우리 몸속의 五購六網의 

精氣를 관찰하는 것으로 『內經‘에서 매우 중 

요하게 보고 았다. 『靈樞經fllK篇닝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융융帝티, *댐&春, 所l'J.能i차死l生, 處百%좌 l 調虛

賽, 不~不遠.o뚱樞·*없@) 

經fjl)\.으로서 능히 死生을 결단하며 많은 병 

들을 지료하여 ’휩實을 조절하면 낫꺼l 헬 수 

있tj-는 것이다‘ 또한 『素問·服몇精微論』에서는 

服쓸 이외에 五色을 잘펴서 그것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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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해야 死生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마. 

윷웅냄1-r"i 타 흥?法t-f-!in. ψil1며對티 ; 등캉f옳常l':.\f므 

f쏠중L未動, 陽氣i未휩?:., 짧4쌀未i흩, ‘劉&未盛, 絡

8없웬성 , 氣i펴I未옮L, *상'l"iif땅갱]ii웰낭디뼈 tη~動

靜쩌Hl精afl' 察죠현」, 짧五藏게깐餘不足, 낫;府§훨 

弱, 形i;盛흉, v:.<..Jt쫓4죠, .&死J生ξ分.(素問 ·JlJR

쫓精微짧) 

즉 服의 움직 임을 짚은 이후에 다시 얼굴의 

五色을 살펴서 五購의 精氣가 유여한지 부족 

한지를 보고 六뻐희 F옳弱과 形體의 盛흉를 보 

아 이 모두를 종합하면 死生의 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色, 服, 形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素맴·르部:ti., 

候論』에서 마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帝티, 願뼈£싹ξ호數, 음차λ形, .mz.종u펀, ;'Ji­

?t,生, 흉i;奈4한 ψ호f다티, *.J싹=t..至數, £옴j얀‘-, 

終짝:h.鳥. 一春£, 二春빼, 三者λ, 因~드=-~ζ, 

三三春九, v:.<.應키L野 故λ有三햄, 郭휴三候, 

以決死生r YA~흉百病, i--:.<.詢虛賽, !퍼R왔쩌%용.(素 

問‘三햄lL候論) 

三數로 시작하는 天地人의 至數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血氣를 통하여 死生을 켈정한다고 

콰였다 극좁~九候 진관법은 上며下 三部를 대 

서 셋으로 나누어 그 麻과 色플 살펴서 진단 

하는 빵법이다 이와 같이 色과 값과 形을 같 

o] 종한콰여야 짧生을 제대로 결관할 수 %‘다 
고 하였다13). 

13) 『靈樞·흙天剛柔』에서 “所以立形;定氣而視훔天者, 必
明乎때 立形定氣, 而後以짧病人, 연잉死生, 黃帝티, 金
E염E한Ji:, 無以않之 伯高答티, 網基뿌, 高不及其j也者,

不網二十ffi!Jt, 其有因加族者, 不及二+ml死也, 黃帝
티, 形氣之相勝, 以立壽l天奈fiiJ ‘ 伯高答티, lfA而氣勝
形者흙,, 病而形肉脫, 氣R왔形者%, 形勝氣者危봇.”라 
하여 形과 氣가 서로 調和를 이루는지를 진단하여 
死生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氣가 形을 勝하여 
引導하는 경우애는 오래 살지만 만약에 形이 氣를 
勝하거나 病에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氣가 形을 勝하 

는 경우에는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2) 헐藏服 

服을 짚에서 死生을 결단할 때에 가장 중요 

한 것어 률藏服。l 밖으로 드러나는가의 여부 

이다. 률藏服이란 五購 精氣의 특성이 몹氣에 

의해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드러냐 

는 것으로 몹氣,의 완화 작용을 받지 않고 精

氣가 밖으로 드러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服

象으로 보고 있다. 

!It Jl짧은휴死,1 ·~見」.f-찢死'• 牌용띤 ι?E., 께한Jlr당 

丁死,, 賢見행己젖t, 풍흉훌藏Jl, 양死.(素問 ·if 

j、줬象짧)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五購의 相克 관겨l 

로 위곱한 상향에 있을 때 훌藏n없이 드러나냐 

아와 같은 服象이 보이면 죽는다고 하였마. 

률藏服은 五職의 情氣를 표현한 것이므로 陰

어l 속하고 몹氣는 7k뤘의 i情氣E료서 陽에 속한 

다 이러한 陰陽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건 

강한 상태얀뎌1 만약 뿜氣가 외부에서 쇠하면 

내부의 精氣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위중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숭융帝R젠티, λ有띤經十二從, 何짧. 랭{다對티, 

맥經應l1!'1a훈, +二짧應十二月 ' 十二二퇴 應十二

腦. J없최樓짧, :1.oF흉경tj.uf쫓, *'1隱春~陽 파|월 

휴표, Ji五二十五陽- 所調陰春1 훌藏,-it. 태.J!IJ 

X훨짧 敗싸死,-1!!.,; r!T謂l傷흉 휩*ξl떻」봐 別화 

l홉春, ~꽤處에!.,; ~1화|떻春. 9\u~生.~J따‘ 三I떻 

在頭. 三않4호촌, fit調--tl!.. ]rj차陽휴, 까n病.흩 

n훈; 져4차陰옳, :1.u死a生ξ해. 승훌熱!쌓l易, 魚與쟁웅 

짧. 쩌調!똥陽春, 깅r春흉!쌓, 至갱t)월陽; 靜春옳 

l쌓 動春鳥陽; i훌강짱흥i쫓, 數흉흉陽. fl.,持훌Jll?. 

ξ藏願냉t !It종縣總j옳 十A리 死‘ ’익至縣總 

/LEI 死. H후.f.戀絡, 十二티 死. 賢£縣絡, 七 티 

死. 牌至縣總, 띤티쩌‘(素웹·!쌓陽別論) 

「素問‘陰I場別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服에 

있어서 陰陽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陰

이란 훨;藏의 기운으로 야젓이 드러나변 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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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陽

이 란 뿜院의 陽氣를 말하는데 陰의 R흉藏氣를 

검싸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갇이 |쏠陽을 잘 

삼펴서 병의 位置, 預後, 繹急, 輕重 등을 파악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률藏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륜 보면 다음과 갇디 ‘ 

-if A.i.;常氣몇차뿜 , 띔휴-if人ξ常氣-\/!,, A.fG 

명氣티i헌, ~春死,. 옳띔微혔티平, §효多 휩 少티 

llt病 1 1!!.5;강£휩티 ?t, 펌 1쩌갱lk.티tJ;病, £甚티 

今病. 藏‘흉散차llt. llt藏쩌曉i;송L-11!,. 흥펌微생헤 

티쭈, 행多 띔 '.};' 티•(;病, f므짧£훔티fEι 훔쩌휴 

x; 티.病, x;甚티수病. 藏훌i한차,~.·~藏퍼lz.Jli 

ξ氣샌 •. 흉흉명做핏弱티平, 弱多명 '.};' 티牌病, 

{묘1\fG휩티死‘ 찢弱갱f;G 티A한病, 弱甚티今病. 

藏흉}힘차牌, R후藏.IJJLI쳐ξ氣건L‘ 쩌;띔微훗J티-if. 

£多휩?、티꽤病? 1:<!!.k.fG휩타 ?t, £쩌휴gξ티 

흙病, .효甚티+病. 짜&훌훌차fl;ji, ιA行榮衛I짧陽 

서ι. ;.명微껴g 타+. ;G 多뿜少타뽑病, 1:<!!.;G JG훔 

티死, 石 1퍼有챔티홍病, 생명甚티今病. 藏흉下차 

賢, 뽑혀&.1캄융遭ξ#.\..펀j ( 素問+λ꿇L象論) 

보통 사람은 水됐을 섭취하여 뿜로부터 기 

운을 받는데 만약 띔氣가 없으면 거스르게 되 

어 죽는다. 예를 틀어 봄에는 랬服이 조금 드 

러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랬服이 강하게 나 

타나·고 몹氣가 적으면 따에 병이 있는 것이고 

단지 5~mR민- 나타나고 핍氣가 없으변 죽는 것 

이다. nF의 휩}뚫mi의 象에 대하여 『素問平A

氣.폐』고} r素問·玉機휩藏듬체』에서는 다음과 

갇이 표현히고 있다. 

λνX水殺흙本 故λ純*殺웠•J?t, 에&無흉술L꺼; 

*'· 쩌調無휩氣‘春, f므?뚱훌織願不得훔쫓L-11!,. i'Jt 
調'Jli不得훔꿇L春1 llt不꿇賢不2;샌 •. 太l웠Jli至, 

洪大YA흉. 少l몇%호, 끼르흉&↑;球, 'f1;호↑;흉. 陽

DJJJli~동, i추大i1Q短. 夫+~ili來, 累 累-11.ni휠珠, 

것n微JRJt. 티 . .:;-if, 홍ν:A Ff 힘鳥本. 病,~Jli來,

P쩌빼速屬, 其t~앓&7. 리 . ..:;病, ?t써聯來, 前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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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용, ##황帶행r 티,s死 •. +JJ후Jli來, 厭歐육용옳, 

-11.rri짱짧英, 티빼+. 차;YA 띔氣흙本 %획fJ;ji없R*. 

不上不下, 것n個鎬쩌, 티빼病. 死,JJ후Jli來, ##찌 

ξ浮, 것11lil.•kk., 티빼死‘ -'f JJt腦來, 떻弱~?J~?J. 

-Jt.11獨흉쭈未稍, 티꺼f平, 春YA 뿜氣흙本. 갯획llt!li 

來, 짧賽규ij)•광, -Jt.11個흉쭈, 티JJt病 찢E.llt!li來1 念

益쐐, -Jt.11新張중 g강, 티빠PE.-'f牌~來, ;fu柔相

蘇1 것n찢흩錢JI!!., 티牌平, 흉흉YA 펌氣.쩌本. %화g후 

WR來, 賽l퍼짧數, -Jt.11짧짧足, 티牌病. 9t牌.Jli來,

鏡堅*σ烏ξ행, 것11,흙ξJig, -it.111훌깅;鎬, ~11차ιi;流, 

티牌?t.-'f賢)J(R來, σ힘P해累累것n짧, a훗ξilQ堅, 

티賢.if. 것:....-;.i_ 뿜氣행本. 꺼휠 ~llt3il, 것11~! 짧, j찾 

ξ益堅, 티賢病 9t賢)J(R來, 發-Jt.11'.짧索, 짧짧것n 

彈;G' 티뿜死 (素問·+λ참象論) 

훌lltlllf-쭉, <f 外.흉, 것n짧刀꺼흉責然, -Jt.11授쫓끓 

g용, ~춤台不澤r -{.折, J]?t, 확·~/l!R쭉, 堅!퍼據, 

-Jt.11衛옳갔子累 累然, 色1F黑不澤, £折, 7] 死.

훌쩨뼈줄, 大1퍼虛, -Jt.11以£쩌<fλ庸, 술.白1F不 

뿔. 훗;折, 7]~ε- 흉뿜빼&호, *흉mi~.-11!1꿇彈;G.ll¥ 

x:t然, 色黑윷不澤, k.析, J]Pf.. 흉AA'-lllf-호, 쩍!퍼 

↑;數↑=:j{항, 현J윷춤不澤, £折, J] 死. 승용훌藏服 

Ji春, 皆死‘, 不治건!.... 흉帝티, YL흉藏티死'· 何서!.... 
이!쉰다티, 죠藏者, 뿜累종L차뿜 , 휩春죠藏ξ本서!., 

藏술L킹t. 不能칩종t화훈太i찢, J와因차휩氣"7]쭉 

차훈太l쌓센ι, ti五藏各}씨其n흉, 퇴 寫1퍼3효차춘 

太陰세!.... 故%氣勝春. 精슛L흉건!..., !ii#힘甚春, 휩 

氣不能與ξf욕호차춘太l짤, !9:.훌藏ξ종L獨R」, 

獨 Jl.春쩌勝藏싹, *文티死. 씌우티, 善.(素問 ._L機

활藏論) 

이와 같이 릅롯藏6없이란 뿜氣의 뒷받침이 없 

이 五織의 精氣만 노출된 갓으로 病의 진행 

상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五職의 精氣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後天 뿜氣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精氣가 고갈되어 죽음에까지 이트게 

되는 것이따. 

(3) A迎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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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服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氣口服과 人迎服

올 들 수 있는데 A迎服은 우리 봄의 陽氣를 

살피고 氣口服은 五觸의 精氣 즉 陰氣를 살펴 

게 된마. 이 두 가지의 함께 살펴 陰l場의 조 

화를 관찰하여 死生을 진단하게 된다. 『素問·

六節藏象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λi띄一盛病4호?、陽, 二盛꺼휠효太陽, 三盛갯휠 

킹l~흉El]' 四盛E」上흙格陽. -tu一盛病在廠l쌓, 

」二盛病在少I쌓, 三盛꺼획4호太짧, 띤경lt.上흙뼈 

l홍. λi핏與;f디供盛 맥샘e.上흙關格 n&l*용z 

/It藏, 不짧鉉·차~J-1!!,ξ*홉氣, JllJ?t홍. (素問·승 

節藏象論)

Ajffi§~이 氣口服보다 盛하는 정포에 따라 

少陽, 太l場, 陽明으로 병이 진행되고 氣口服이 

A迎服보다 盛한 정도에 따라 般陰, 少陰, 太陰

의 순으로 병이 진행된다. 陽이 盛한 경우를 

格陽이라 하며 陰이 盛한 경우를 關陰이라 하 

여 모두 陰陽의 기운이 막힌 것을 말하는데 만 

약 A迎과 氣口服이 각각 네배 이상 성할 경우 

에는 죽게 된다고 하였다. 즉, 陰陽의 기운이 

과도하게 勝하면 죽음에 이른마는 것이다. 

λi쁘大-1용차-t口 , 꺼최4호j웅~-~흉, 一f흘쩌짧, 경호 

춘'.}'陽. λ헥二二땀. 카획갱호1ξ太陽, 二:.1숍에5趣, %획 

4보훈太陽. λ뀐三↑흘, 病在足陽flJJ, 三땀i1i1짧, 

病4호춘陽明. 盛Jlij,i청熱, 虛Jllj)월寒, 緊JllJJ훨꺼휩깃총 r 

~\Jli]'f 흉'Fr.윈. 盛웠•Ji:협ξ, 虛해補ξ, 聚痛Jl•]取

ξ分I체 , 代체取.iu.$용, lL餘藥, l협下탔Htξ, 不

盛不虛, ιA經取깅;, 名티經刺. λi띄맥倍春, ll 

大ll數 名티海陽 i옮陽j월外格 *-不治. ‘와審 

4훗其本未, 察其寒熱, )'/,.짧其藏府i;病 

-to大차λ필-1숍 까획4호足짧!짤 -1용1되繹 4호 

춘‘S초 -tu二↑숍, 病在Jt'.Y'I홍, 二땀1퍼緣, 在

훈少I쫓. -t디三샘, 꺼좌4호jξ太l쌓, 三{흘쩌操, 4호 

춘太l양. 盛Mn흉滿, 寒1f1쌓不1t., 虛~·I熱中, tl:I 

魔:}' 꿇l, 淑&變, 緊빼痛}훌, 1\JllJ'F痛↑;.ti:. 盛

Mi:협ξ, 虛쩨챔깅;, 緊체先刺쩌後£ξ1 1\체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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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t絡, 쩌後詢ξ, l협下꽤-fitJ<.z. l협下春, /lt.ifit 

結하if' 中휴흉Jn..., 쇄z寒, ~효£ξ, 不盛不虛,

YA經取깅;‘ -t口찍땀휴, 名티內關, 內뼈春, 」l

大ll數, ?E,不治. ‘와審察共本末;ζ寒週, }꺼驗共 

織府i;病. (흉樞·禁服) 

『靈樞·禁服篇』에서는 더 자세하게 A迎服과 

氣口服이 盛할 때 병이 있는 부위까지 설명하 

고 있다. r/;節藏象論j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양에서는 少陽, 太陽, 陽明의 순으로 陽氣가 

盛해지고 三陰에서는 廠陰, 少陰, 太陰의 순으 

로 陰氣가 盛해지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경락 

부위에 병 o]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經絡을 刺誠하여 치료하게 된 

다14). 

(4) 三部九候法

三部九候 진단법은 天地人의 三數로서 사람 

을 上部, 며部, 下部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셋 

으로 나누어 아홉 부분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 때에 각 부위의 상태와 博動을 살펴서 tri 

氣의 소재를 파악하여 死生을 결정하재 된다. 

춤용帝問티, *閒/L4없차夫子, 聚多博大, 不"!"勝

數. --願聞쫓i훌, J.-"/,..ifi 予孫, f홍ξ後-t!t, 흉;ζ骨 

體, 藏ξIJt}J;ji. 짧화l규h쫓, 不敢훗빡, 令융£道, 

싹휴終싫 上應£光,홍ffi.li홍紀 下돼맥B훈五行 

貴觸홍효, ~I쌓홍陽, YAλ應ξ웠可, 願閒其;~­

햇伯對티, 꿨r乎랬問서!... Jlt~J-1!!,깅;至數. 帝티, 

願뼈kfl!!.ξ숲數, 습차λ形, Ja..l,i한, i*?E.生,

흉i;奈何. ψ호↑다티, kJ~;至數, *읍하-, 終차 

14) 『靈樞1終始』에서 “人迎→盛, 病在足少陽, -盛而많, 
폐在手少M A迎二盛, .j[시U:Jι太싸}, 二盛「띠빼, 써;在子 

太陽i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앓, 1험在手陽明, 

A迎四盛, 且大且觀 名日溫場, I@陽웰外格, H!a-盛,
病在足歐l쏠r #처陰←→盛而險, 在手心、主. 願口二盛, 病在
足少F숲, 二盛而臨, 在手少陰. 服口三盛, 病在JE太陰,
三盛而戰, 在手太陰, 腦디四盛, 且大묘數챔, 名티溫陰, 
l@I쏠웠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A迎與太않뼈口{具盛 
四倍以上, 命日關格, g휩f옵者, 與之短期,”이라 하여 三
陰三陽의 각 經絡에 刺鍵하여 치료하라고 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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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경r*-. ;春Jik., 三春λ, 因 1퍼三츠, 三三

春九, jl)..g홍九野. M;.λ有三용~. 햄휴三候, i--X)夫

:ft生, vX處百病, νX調虛賽, 1퍼R암t~'.I용.{素問·三 

용F九候論) 

三部九候어l 따라서 잣E證이 나타나는 것을 『

素I돼‘三部九싸論』에서는 구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섣r생하였디. 각각의 부위에 나타나는 服

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死품이 되며 또한 서 

또 벼고l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死證이 

댐을 발하고 있다. 

帝티, 決死i生뿜4可 팽{다티, 形盛Jlffe納, }'氣.不

N_i--X ‘탕春, A.. 形獲服大, 8혜 if 찢氣.春, 死. 形좋L 

~El~폼春, 生 쫓f五不응폐경r. 病. 三흥~f〔」候똥相失 

春? 死 上下2는右ξJl.IR~U합11;쫓흉흉, 病甚- 上

下2로右*~失不可數春, :ft ‘ if용~.:;tj횟짧獨詢, 與

覆藏*택失春, 死‘. 中햄ξf환Eli)成春, 死.. 타 內 l혐 

春死 帝티, 何i--:J.4<11病ξi'Jj-;i보 @£{다티, 察lL候

獨,l、春, 病, 獨大春, 病, 獨찾春, 病1 獨않春, 病,

獨熱春 꺼처 獨寒격앙 꺼훨 獨I웹下春 病 - ’까2호子 

足上, 上농짧五-tJ·용츠, 1춘、右춘足합g뽕쩌彈z. 

其應i웰五-t,깅A上, 짧짧然春, 不病 其應%동, if 
훈澤i軍然냉f, 꺼화. 며은H!t1깜;然春. 病 其j효上不 

能3효죠τt. 彈i;不應휴, ~. 윷ν'},.JlYlf채身不농春 

死. 中용F↑E珠↑E數春, 死J 其服代!뀐짧春1 病在

絡%, 九候-=tA~應샌" 上下쏠一, 不待相失. -

候後탔Q病 1 二候後체病甚, 三候後쩨?허,t. 所調

後j용, 쩌홍깨;4빽」‘ 청한其꺼훈藏? y:J.:J;11:ft生츠期‘(素 

問·三용~lL候論) 

츠部)Lj핏의 상태를 삼펴서 上下左右가 서로 

調쇄l륜 잃었을 때에는 죽게 된다. 또한 각각 

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뼈象을 살펴서 이상이 

있을 때에노 病이 오거니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됨을 딴히였다. 

5) 옆칩‘ 

望r&은 Ill&과 더볼어 중요한 진단법으로서 

휩滅JJI&과 갇이 '@i,이 강하게 드라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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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證에 해당되며 服이 몹氣에 쌓여 은은히 드 

러나는 것을 건강한 상태로 보았다 『素問‘五

藏生成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풍*&多짧鐵J!i]JJJR疑i.:i쩌變현」. 多 -t-쏠則;ti;횡rm 

£*£. 多食辛J!iJMi」옆대5짜** 多짧@흉양1J1쳐 JJ!&R짧 

rm참獨. 찢영titJ!1J骨痛 if]髮落, 」빠표해:~.}!T傷 

펀 •. 故,;값쏠, 쩨값휴, ~t값짧, 牌~kit, 賢값鐵, 

Jt.죠해강;깨f깥t-t!!... 五藏강;氣. ;tj:_ E.Jli융것o;후鉉 

캘f死, 융융t11*P,賽春~. ,떻것o창春死"r,i},~iiif、Jfiz.春 

~. 白t11;f;l;骨春£, Jt.五현jξ_Jl~건!.. 춤t11」짧-­

경f生, r,if,t11정i冠흉生, 춤웅t11鍵R흥春生, 白것11~홈 

春生, ‘몇、것n烏쩌春生, .il:l:.li.. 色.Z.Jl生샌」. 生차·~. 

t11i--:J.鎬쫓朱. 生차쩨, 것Ol'A鎬홍*.L ‘ 生차~.to 

ιA鎬憂組. 生차牌, 것nιA鎬뽕*£樓췄. 生섰뿜, 

것OYA鎬養쌓, ;!!:,포i藏i'!T生ξ外榮-t!!.. (素問·五藏

生~j휩) 

예를 들어 白色의 경우에논 마른 뼈와 같이 

윤기가 없고 장백해서는 안되며 돼지의 기름 

처럼 은은한 흰 색을 나타낼 때 좋은 상태로 

보고 였다‘ Jie이 !휠色으모 니티나거나 창백 

하고 윤기가 없는 것은 死끊어l 속하고 은은하 

고 윤기가 있으띤서 부드러운 것을 건강한 色

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야상의 餘댐~法을 종합해보면 死生을 결정하 

는 것은 딩장 급하게 쓰러져 죽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陰|場으l 不調相냐 五行의 相克 傳變으로 

인히여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미리 예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갚이 死生을 결단하 

는 방법으로는 훨藏服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보아서 五職의 精氣가 밖으로 노출되변 위혐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色象의 옆씁에서도 매 

찬가지로 관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色~1.K의 

象이 만약 相克외 관계로서 나타날 정우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보았다. 

人迎服口 該휩~法과 三部;IL候 該廠法에서는 

陰|場의 偏盛으로 인한 不調和와 三部九候 간 

의 服動의 不均衛를 보고서 死生을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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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陰陽。l 서로 조화를 o]루지 못하변 

病의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본 젓이다. 

III. 結論

『黃짧·內經』의 死證 條文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우선 죽을 병 이 가지고 있는 醫합學的 

의미를 음미해볼 수 았었으며 死證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은 어 떻게 가능랬으며 死證cj] 해당 

하는 흉在어i는 그 당시 어떠한 갖들이 았었는 

가를 살펴보았다. 

1.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死證이란 여러 가 

지 의마를 쌀펴보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단정과 확실한 진단 이외에 잘못 대처하였 

을 때에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었다는 경고 

의 내용도 있으며 또한 의식불명의 1앓死 상 

태를 死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死證

중에서 중음 직전을 의미하거냐 설제로 죽 

은 것으로 단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라고, 진단에 있어서는 生死를 결정할 만 

큼 중요하고 세밀하며 깊이 감추역져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우리 음에셔 질병특 상태를 陰l꿇의 조화가 

깨지거나 五行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부조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오래 지속되어 깊은 병야 되면 위중한 상태 

에 빠져 죽음을 예고하게 된다 여기애는 

陰陽이 각각 지나치게 盛하거나 또는 虛해 

졌을 때 死證에 이르카나 또는 五織病으로 

우리 봄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병 이 들어 

죽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었다‘ 또한 五

行의 相克으로 병아 진행되어 약한 藏뼈가 

손상을 받거냐 醫師의 잘못으로 誤治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3. 진단상 死證의 판정 못지않게 언제 위급하 

게 되는가 하는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데 주로 예후는 사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 

타나며 가깝게는 하루의 畵夜에 따라서, 멸 

리는 1년 중 사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마. 또한 相生 相克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극하는 시간에 가장 위급해 져므로 그에 따 

라 예후를 결정하게 된다. 陰이 성할 때와 

陽이 성할 때 여름과 겨울에 따라 외부 천 

_:;;::]의 l끓氣와 l헬氣를 받아 병 o] 더욱 위급하 

재 된다 아파 같이 陰陽의 사간 변화에 따 

라서 우리 봄의 陰氣와 陽氣도 번갈아 盛흉 

를 거듭한다.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자선을 克하는 시기에 병이 가장 위태로워 

지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주로 用事를 하 

는 시기에도 병이 심해질 수 있다. 

4. 生死를 결정하는썩1 있어서 望聞問切 四該의 

중요성야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色과 服을 

살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色과 m&이 

합치되는가를 보며 服에 있어서는 률藏Alt 

A迎服, 三部九候 등의 변화를 보아 死生음 

결정하게 된다. 률藏服이란 五職 精氣의 특 

성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뽑氣 

의 완화를 받치 않고 淸氣가 밖으로 드러나 

7' 때문에 가장 위험한 팩상으로 보고 밍다‘ 

또한, 人迎服은 우리 몸의 陽氣를 살펴고 氣

口服은 五爛의 精氣 즉 陰氣‘를 살피게 되는 

데 두가지확 함께 살펴 I쏠陽의 조화를 관창 

하여 강E生을 진단하게 된다. 三.部1t.候 진단 

법은 上며下 三部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그 

服과 色을 살펴셔 진단하는 방법이다- 야와 

갇。l 色과 服과 形을 같이 종합하여야 死生

을 제대로 결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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